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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선업 최근 동향

1. 세계 조선업 동향

’13년 세계 수주량, 수주잔량 전년대비 증가, 건조량 감소

’13년 세계 수주량 전년대비 92% 증가한 48.7백만CGT

－ 수주량(백만CGT1)) : (’11) 35.1 → (’12) 25.3 → (’13) 48.7

－ 벌크선, 탱커선, 컨테이너선의 수주량이 큰 폭으로 증가

’13년 세계 건조량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36.6백만CGT로 ’11년 이후 감소세 지속

－ 건조량(백만CGT) : (’11) 51.0 → (’12) 46.8 → (’13) 36.6

’13년 세계 수주잔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03.9백만CGT로 ’09년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

－ 수주잔량(백만CGT) : (’11) 128.4 → (’12) 98.2 → (’13) 103.9

－ ’13년말 수주잔량은 세계 설비능력(56.3백만CGT/년) 감안시 약 1.8년의 

일감에 해당

* 본고는 산업분석1팀 이세종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1)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설비능력 및 선가, 작업공사량,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선박 

건조량을 비교하기 위해 각종 선박의 건조량을 표준화물선에 대한 값으로 환산한 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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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선업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추이

자료 : Clarkson

신조선가지수 상승세로 전환

’13년 수주량 증가 등에 따라 ’13.6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

－ Clarkson 신조선가지수 : (’13.6) 126 → (’13.12) 133.2(5.7%↑)

－ 선종별 ’13년말 선가지수 상승률(전년말대비, %) : (벌크선) 7.6, (탱커선) 

4.1, (컨테이너선) 8.2

신조선가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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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연말기준이며, 컨테이너선은 ’97.1 =100, 기타는 ’88.1=100 기준

자료 :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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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수주액은 전년대비 15.7% 증가한 1,038억 달러

수주량 증가율보다 수주액 증가율이 작은 것은 선가가 높은 해양플랜트 관련 

수주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

－ 수 주 액  (억달러) : (’11) 1,038 → (’12) 897 → (’13) 1,038

－ 해양플랜트(억달러) : (’11)  421 → (’12) 480 → (’13)   288

중국 수주량･건조량 세계 1위, 한국 수주액 세계 1위

중국은 ’13년 수주량 점유율 40.9%, 건조량 점유율 35.2%로 세계 1위를 차지

－ 중국 수주량(백만CGT) : (’11) 12.3 → (’12)  8.1 → (’13) 19.9

한국 수주량(백만CGT) : (’11) 14.4 → (’12)  8.1 → (’13) 16.1

－ 중국 건조량(백만CGT) : (’11) 20.1 → (’12) 19.5 → (’13) 12.9

한국 건조량(백만CGT) : (’11) 16.2 → (’12) 13.6 → (’13) 12.5

한국은 수주량 및 건조량 점유율은 중국보다 낮지만, 수주액은 ’11년 이후 세계 

1위를 유지

－ 중국 수주액(억달러) : (’11) 247 → (’12) 196 → (’13) 327

－ 한국 수주액(억달러) : (’11) 481 → (’12) 305 → (’13) 411

일본은 수주량과 건조량, 수주액에서 세계 3위 유지

－ 일본 수주량(백만CGT) : (’11) 4.5 → (’12) 4.6 → (’13) 7.2

－ 일본 건조량(백만CGT) : (’11) 9.1 → (’12) 8.2 → (’13) 6.8

－ 일본 수주액(억달러)   : (’11)  89 → (’12)  72 → (’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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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주량 점유율 추이 국가별 건조량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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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larkson

2. 선종별 수급 동향

일반상선 수주량 큰 폭 증가, 해양플랜트 수주량 감소

’13년 일반상선 수주량은 선복량과잉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형컨테이너선과 

고연비선박에 대한 발주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한 42.4백만CGT

－ (벌크선) 10만DWT이상의 대형선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한 

18.4백만CGT 

－ (탱커선) 제품운반선의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109% 증가한 9.4백만CGT

－ (컨테이너선) 8천TEU이상의 대형컨테이너선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68% 증가한 9.2백만CGT

－ (가스선) LPG선의 발주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38% 

증가한 5.4백만CGT

’13년 해양플랜트 수주량은 전년대비 40% 감소한 2.7백만CGT

－ 시추장비인 드릴쉽 등의 발주부진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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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선업 선종별 수주량 추이

(단위 : 백만CGT)

’08 ’09 ’10 ’11 ’12(A) ’13(B) 증가율
(B/A)

일
반
상
선

벌 크 선 23.9 8.3 25.5 10.4 6.5 18.4 183

탱 커 선 13.3 4.0 8.2 3.3 4.5 9.4 109

컨테이너선 6.8 0.5 3.5 7.5 2.5 9.2 268

가스선
(LNG, LPG) 1.1 0.2 1.1 4.3 3.9 5.4 38

소   계 45.1 13.0 38.3 25.5 17.4 42.4 144

해양플랜트 3.8 2.3 3.7 4.9 4.5 2.7 △40

기   타 7.1 2.1 4.6 4.7 3.4 3.6 6

계 56.0 17.4 46.6 35.1 25.3 48.7 92

자료 : Clarkson

선사들의 규모의 경제 추구에 따른 대형컨테이너선 수요 증가

대형컨테이너선 발주 증가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상위 컨테이너선사들의 전략에 기인

’11년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인 Maersk는 18,4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최초로 발주

’13년에도 Seaspan사가 24척, UASC가 10척을 발주하는 등 상위 컨테이너 

선사들의 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노력 활발

2013년 주요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내역
(단위 : 척, 천CGT)

해운업체 척수 발주량 인도시기 비고

Seaspan(캐나다) 24척 1,381 ’14년 하반기 이후 10,000TEU 이상

United Arab 
Shpg.(쿠웨이트) 10척 653 ’15년 13,000TEU 이상

CSCL(중국) 5척 364 ’14. 11월 이후 19,000TEU
K-Line(일본) 5척 303 ’15년 13,000TEU 이상

CMA-CGM
(프랑스) 3척 211 ’14. 12월 16,000TEU

자료 :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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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연료비와 낮아진 운임 등으로 인해 고연비선박 수요 증가

’09년 이후 운임 하락과 연료비 상승으로 선사들의 수익성 악화

－ 일평균운임(U$/일) : (’08) 32,895 → (’13) 10,368 (68%↓)

－ 연  료  비(U$/톤) : (’08)    505 → (’13)    616 (22%↑)

이에 대응하여 선사들은 낮은 선가로 고연비선박을 구입하여 경쟁력 강화 추진

연료비와 일평균운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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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연료비는 380cst 벙커유(싱가포르) 기준

2) 일평균운임은 Clarkson Sea Index 기준

자료 : Clarkson

3. 국내 조선업 동향

’13년 국내 조선업 수주량, 수주잔량 전년대비 증가, 건조량 감소

’13년 국내 수주량 전년대비 99% 증가한 16.1백만CGT

－ 수주량(백만CGT) : (’11) 14.4 → (’12) 8.1 → (’13) 16.1

－ 제품운반선, 대형컨테이너선,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13년 국내 건조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한 12.5백만CGT로  ’11년 이후 감소세 

지속

－ 건조량(백만CGT) : (’11) 16.2 → (’12) 13.6 → (’1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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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국내 수주잔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32.0백만CGT로 ’09년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

－ 수주잔량(백만CGT) : (’11) 38.0 → (’12) 30.4 → (’13) 32.0

－ ’13년말 수주잔량은 국내 건조능력(17.0백만CGT/년) 감안시 약 1.9년의 

일감에 해당

국내 조선업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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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larkson

수주액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411억달러

－ 수주액(억달러) : (’11) 481 → (’12) 305 → (’13) 411

’13년에도 국내 조선업은 기업규모별 수주선종 차별화 추세 지속

’13년 국내 조선업은 CGT 기준으로 탱커선(35%), 컨테이너선(26%), LNG선 

(15%)을 중심으로 수주

－ 특히 13,000TEU 이상 초대형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박은 

국내 조선사가 세계 발주량 중 각각 74%, 72%를 수주

－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는 드릴쉽, FPSO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세계 발주량 중 

80%를 국내 조선사가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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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의 선종별 세계 점유율 추이(CGT기준)
(단위 : %)

’11 ’12 ’13

벌 크 선 6.0 0.3 8.4

탱 커 선 32.5 51.6 60.0

컨테
이너선

8,000TEU 이상 69.0 64.7 54.7

8,000TEU 미만 11.4 4.6 10.9

가스선
LPG선  0.0 56.7 55.6

LNG선 76.0 73.4 71.6

해양
플랜트

드릴쉽, FPSO 76.3 60.7 80.0

기타 1.0 3.5 3.1

기   타 15.5 27.8 12.8

전   체 39.5 31.5 33.2

자료 : Clarkson

대형조선사(Big3, Mid4)2)와 함께 중소조선사3) 역시 수주량이 전년대비 증가

－ ’13년 중소조선사의 수주량은 198만CGT로 국내 조선사 수주량의 12%를 

차지

－ 일반상선의 수주 증가로 인해 중소조선사의 수주량이 전년대비 138% 증가

Big3와 기타 조선사의 수주선종 차별화는 지속

－ Big3는 LNG선,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의 비중이 크나, 기타 조선사들은 

벌크선, 탱커선 등의 비중이 큼

2) Big3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Mid4 : STX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3) 중소조선사 : 대형조선사를 제외한 기타 국내 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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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 규모별･선종별 수주량(’13년)
(단위 : 천CGT, %)

벌크선 탱커선 컨테
이너선 LNG선 LPG선 해양

플랜트 기타 계

선종별
1,547
(9.6)

5,573
(34.7)

4,132
(25.7)

2,360
(14.7)

1,147
(7.1)

685
(4.3)

627
(3.9)

16,071
(100.0)

규

모

별

Big3 331
(21.4)

1,031
(18.5)

3,751
(90.8)

2,360
(100.0)

655
(57.1)

677
(98.9)

28
(4.5)

8,833
(55.0)

Mid4 475
(30.7)

3,386
(60.8)

331
(8.0)

-
(-)

492
(42.9)

-
(-)

577
(92.0)

5,261
(32.7)

중소
741

(47.9)
1,156
(20.7)

50
(1.2)

-
(-)

-
(-)

8
(1.1)

22
(3.5)

1,977
(12.3)

주　 : 1) 선종별의 ( ) 안은 수주량 중 해당선종의 비중

2) 규모별의 ( ) 안은 해당선종 수주량 중 Big3, Mid4 및 기타조선소의 비중 표시

자료 : Clarkson

국내 조선사 수익성 하락 추세 지속

11년 이후 건조량 감소와 선가 하락으로 국내 조선사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

－ Big3는 대형컨테이너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선박 수주로 

수익성 하락을 보완하고 있으나, 기타 조선사는 수익성 하락 폭이 큼

국내 조선업체 규모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08 ’09 ’10 ’11 ’12 ’13.1~9

Big3 9.6 7.9 12.6 9.3 5.6 4.8

Mid4 10.4 7.6 11.4 8.4 △0.1 △16.2

중소조선사 10.3 △3.5 △4.1 △3.6 △10.8 -

전 체 9.8 7.1 11.3 8.3 3.6 1.4

주　 : 1) 각 사의 별도(비연결)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계산

2) Mid4 중 STX조선해양을 제외한 ’12년, ’13.1~9월 중 영업이익률은 각각 3.8%, △0.9%

3) 중소조선사는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대선조선 4개사 기준

자료 : 각사 공시자료 



12

산 업 이 슈

4. 주요 이슈

글로벌 사모펀드(PEF)의 선박 투자 증가

’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4)들의 선박에 대한 투자 증가 추세

－ 용선 수익뿐 아니라 선박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기대가 투자유인으로 

작용

－ 선사 측면에서도 선박금융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사모펀드 자금 고려

’13년 사모펀드의 선박 투자는 50억달러 내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컨테이너선에 대한 사모펀드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형컨테이너선의 

발주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컨테이너선 투자 금액(억달러) : (’12) 2 → (’13.1~10) 20

사모펀드의 선종별 투자 규모 추이

0 

10 

20 

30 

40 

50 

`08 `09 `10 `11 `12 `13.1~10

유조선 제품운반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LNG/LPG 해양 기타
(억달러)

10.5
6.3

20.6

41.8

31.7

44.4

자료 : ‘Second Annual Update on Private Equity Investments in Shipping’,  Marine Money’s 14th 

Annual Shipping & Offshore Finance Forum(’13.11.14)에서 Watson, Farley & Williams 발표

4) Carlyle, York Capital, Apollo Global Management와 같은 사모펀드 등이 선박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Financial Times, ’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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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월 및 7월 중국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안 발표5)

핵심 목표는 ‘생산능력 과잉 해소’,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

－ ’13.1월 발표에서는 정책목표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나, ’13.7월 발표에서는 

설비확대 통제 등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은 <부표 1> “중국 조선업 구조조정안 주요 내용” 참고)

중국 조선업 구조조정안 주요 내용(요약)

핵심목표 정책방안 주요 내용 

생산능력
과잉해소

설비확대 통제 - ’15년까지 신설 및 증설 통제

적극적 인수합병
- ’15년까지 10대 조선소 선박건조량이 중국 전체의 

70% 이상 점유 목표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

기술혁신 지원
- ’15년까지 5~6개의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기업 육성
-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기술력 제고

자국조선소 앞 
신조 발주 유도

- 노후선박 조기 폐선 권장
- 해양플랜트 적극 개발 추진 및 자국 발주

수출금융 지원 - 선박, 해양플랜트 관련 수출금융 지원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을 추구

－ 중국 조선산업은 수주량, 건조량 등 외형적으로는 한국보다 앞서있지만 

LNG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선박의 경우 한국에 비해 열위

－ 중국의 조선기자재 국산화율은 50% 수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95%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내 주요 조선소 앞 지원 집중 예상

－ 수주에 성공한 중국 조선소 수는 ’08년에 비해 크게 감소

(’08) 212개 → (’10) 155개 → (’12) 73개 → (’13) 81개

－ 중국 정부는 ’15년까지 중국 10대 조선소의 선박 건조량이 중국 조선업 

건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목표 설정

5) ’13.1월 중국 정부는 조선, 자동차 등 9개 업종에 대한 ｢중점업종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13.7월 중국 국무원은 ｢선박공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촉진을 

위한 실시방안(2013~2015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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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선박 제조를 위한 중국 조선사의 해외업체 대상 인수합병 시도 

활성화 전망

－ 중국 조선업계는 이미 기술력 확보 목적으로 해외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 중

－ 이번 조치로 중국 조선업계의 해외 M&A 등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

중국 조선업계의 주요 해외 인수합병 및 합작 사례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특징 계약
시기  금액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Friede Goldman
United(미국)

드릴쉽 플랫폼 설계회사로 
반잠수식 드릴쉽 플랫폼 
설계 및 특허 다수 보유

’10.9월 1.25억
달러

Yangzijiang
Shipbldg.

CS Marine
Technology(싱가포르)
지분 60% 인수

해양플랜트 설계 회사 ’11.8월
5백만
위안

Jiangsu New
Hantong Ship

H.I.

Technolog(독일)와
LNG연료엔진 개발 추진

LNG선박 최적화 및 
이중연료기술 보유

’12.7월 -

Weichai Group
Kion(독일) 지분 25%,
Linde Hydraulcis(독일) 지분 
75% 인수

첨단 유압기술, 연료
효율성 및 CO2 저감
기술 확보

’12.9월
7.4억
유로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일본 조선업은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 노력

일본 조선업은 중국 조선업의 부상 이후 내수용 선박에 집중

－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큰 수출용 선박보다는 내수와 같이 안정적인 

시장에 기반을 둔 영업활동을 전개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 조선업의 수출용 선박 수주량 증가

－ ’12.4분기부터 엔저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조선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본 조선업의 수출용 선박 수주량이 크게 증가

수출용 선박 수주량(백만GT) : (’12.4~9) 1.2 → (’13.4~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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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업 수주량 및 환율 추이

2.6

3.8

2.2 2.6
3.6

0.4

1.2

1.2

3.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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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00

105

0

4

8

`11.9 `12.3 `12.9 `13.3 `13.9

내수선박 수주량(좌축)

수출선박 수주량(좌축)

엔/달러환율(우축)

(백만GT) (엔/달러)

주　 : 1) 수주량은 직전 6개월 누적 기준

2) 엔/달러환율은 월간평균환율 기준

자료 : 일본선박수출조합, 한국은행

가격경쟁력 확보와 함께 일본 조선업계는 업체간 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Universal Shipbuilding과 IHI Marine United 합병(’13.1월)

－ Mitsubishi 중공업과 Imabari조선이 합작으로 MI LNG 설립(’13.5월)

Ⅱ 조선업 중･단기 전망

1. 세계 조선업 중･단기 전망

조선업은 선박의 교체주기 상 경기순환주기가 긴 특성

’13년 현재 폐선의 평균연령은 27.4년으로 기존 선박의 교체가 빠르게 발생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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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박 건조량은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긴 특성

－ 호황기(’45~’73) → 침체(’73~’87) → 회복/호황기(’88~’08)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업은 설비과잉 조정에 진입

－ ’13년 건조량은 69.9백만GT로 최고점인 ’11년 대비 31.3% 감소

－ ’13년 현재 설비과잉률은 26.6%로 추산(Clarkson, ’13.9)

세계 선박 건조량 추이

자료 : Lloyd's Register, Clarkson, IMF

단기전망 : ’14년 세계 조선업 수주량 전년대비 감소하나, 수주잔량 및 

선가 상승으로 회복세 유지 전망

’14년 세계 수주량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43백만CGT로 예상

－ 해운업의 선복량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년 크게 증가한 수주량의 

부담으로 전년대비 감소 전망

－ 하지만 ’14년에도 고연비선박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

’14년 세계 건조량은 전년대비 4% 감소한 35백만CGT로 예상

－ ’11~’12년 사이 급감한 수주량으로 인해 건조량 감소 전망

’14년 세계 수주잔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10백만CGT로 전망

－ 건조량 감소 등으로 수주잔량은 ’14년에도 증가할 전망



17

조선산업의 최근 이슈점검과 중･단기 전망

’14년 세계 조선업 전망

(단위 : 백만CGT, %)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14 43.0
(△11.7)

35.0
(△4.4)

110.0
(5.9)

’13 48.7
(92.4)

36.6
(△21.7)

103.9
(5.8)

주　 : 1) ’14년은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추정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신조선가는 조선사들의 일감이 늘어나면서 ’14년에도 상승 전망

－ 역사적으로 신조선가와 조선사의 일감은 밀접한 관계를 보임

－ ’14년 수주잔량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세계 설비과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조선가 역시 상승 전망

세계 조선업 신조선가지수와 일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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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 = 100) (연수)

주　 : 일감 = 각연도별 수주잔량/전세계 연간생산능력

자료 : Clarkson

선종별로는 벌크선, 탱커선 등의 수주량이 전년대비 감소하나, 대형컨테이너선, 

LNG선, 해양플랜트의 수요는 견조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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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선, 탱커선은 선가 상승에 따라 투기성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대형컨테이너선의 경우, ’14년에도 상위 컨테이너선사들을 중심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요가 견조할 전망

－ LNG선, 해양플랜트 역시 최근 LNG와 심해유전 개발 확대 등으로 견조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

중기전망 : 세계 수주잔량 연 2%대 증가 등 완만한 회복 예상

’15~’18년 중 세계 연평균 수주량은 43백만CGT로 예상(CAGR  3.9%)

－ ’03~’08년 호황기의 평균수주량 58백만CGT에 미달

－ ’15년까지는 ’13년 급증한 수주량의 영향으로 수주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11~’12년과 같이 급감하지는 않을 전망

’15~’18년 중 세계 수주잔량은 연평균 2%의 완만한 증가 예상

－ ’11년 수주잔량인 127백만CGT보다는 적은 수준 유지 예상

향후 수주량 회복 속도는 세계 무역패턴의 변화 등에 따른 선복량 공급과잉 

해소 속도에 좌우될 전망

－ Financial Times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사이의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6)

전통적인 교역량과 세계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2：1의 형태를 보였으나, 

’12년 이후 교역량이 세계 경제성장률 하회

  * 교역량/세계 경제성장률(%) : (’12) 2.5/2.9, (’13) 2.9/3.6

－ 보호주의, 리쇼어링(Re-shoring)7)의 확대 등은 교역량과 세계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교역량 증가폭이 적을 경우 선복량 공급과잉 

해소가 지연되면서 수주량 회복속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6) ‘Trade : Into uncharted waters’, Shawn Donnan, Financial Times(’13. 10. 24)

7) 과거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최근 다시 선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해외이전(Off-shoring)의 반대개념으로 Re-shoring 또는 

On-shoring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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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조선업 중･단기 전망

단기전망 : ’14년 국내 조선업 수주량 전년대비 감소하나, 수주잔량 증가 

등으로 회복세 유지 전망

’14년 국내 수주량은 전년대비 7% 감소한 15백만CGT로 예상

－ 세계 수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연비선박, 대형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소폭 감소할 전망

’14년 국내 건조량은 전년대비 4% 감소한 12백만CGT로 예상

－ ’14년에는 컨테이너선, 탱커선 뿐 아니라 드릴쉽의 인도 역시 본격화될 전망

’14년 국내 수주잔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34백만CGT로 예상

－ ’14년에도 수주량이 건조량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주잔량 역시 

전년대비 증가 전망

’14년 국내 조선업 전망

(단위 : 백만CGT, %)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14
15.0

(△6.8)
12.0

(△4.0)
34.0
(6.3)

’13
16.1

(98.7)
12.5

(△8.1)
32.0
(5.3)

주　 : 1) ’14년은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추정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중기전망 : 세계 조선업황과 같이 완만한 회복 전망

’15~’18년 중 국내 조선업 연평균 수주량은 16백만CGT로 예상

－ 컨테이너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선박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 전망

국내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은 ’15년 이후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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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선가지수가 국내 조선사 매출에 반영되는 시차를 2년으로 가정할 경우, 

’09~’12 사이 저수익선박 수주로 인하여 ’11년 이후 Big3를 제외한 기타 

조선사의 영업이익률이 하락

－ ’15년 이후에는 국내 조선업의 인도예정 선박 중 ’13년 이후 수주받은 

선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국내 조선업 연도별 인도예정선박의 수주시기 비중

          (%)

75.7 

29.4 20.8 

24.3 

70.6 79.2 

0

50

100

`14 `15 `16

2012년 이전 2013년 이후

주　 : ’14. 1월말 수주잔량(CGT) 기준

자료 : Clarkson

Ⅲ 시사점

세계 조선산업은 ’12년 중반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조선산업의 회복세는 고연비선박, 대형컨테이너선 등에 대한 수요에 기인

－ 당분간 고연비선박, 대형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회복세 지속 전망

조선산업의 회복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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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증가 및 선박과잉 해소 추이에 크게 영향받을 전망

－ ’03~’08년과 같은 급격한 팽창보다는 수주량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선박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기회복 지연, 물동량 증가율 

둔화 가능성은 하방 위험으로 존재

국내 조선산업은 대중･대일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신규 유망분야 발굴 

필요

국내 조선업계는 현재 고연비선박, 대형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LNG선 등에 

강점을 보유하여 해당 선종의 대부분을 수주

－ 최근 중국과 일본도 이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 예상

향후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고연비선박에 대한 기술력 강화,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 신규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



22

산 업 이 슈

<부표 1> 중국 조선업 구조조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중점업종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13.1월)

주

요

목

표

1. ’15년까지 10대 조선소가 중국 전체 선박건조량의 70% 이상 점유
  -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합병 및 구조조정 추진

2. ’15년까지 5개 조선소를 세계 10위권내에 진입시켜 국제적 영향력 확대

3. ’15년까지 5~6개 조선소를 국제적 해양플랜트 기업으로 육성

4. 조선기자재업체는 자본과 제품을 기반으로 구조조정하도록 유도

｢선박공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촉진을 위한 실시방안
(2013~2015년)｣(’13.7월)

7

대

핵

심

과

제

1. 기술혁신 연구 강화
  - 국제적 규제 및 표준에 맞는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기술개발
  - 디지털 지능 설계 시스템 등 중점기술 연구 개발 주력

2. 핵심설비 및 부품 제조 수준 제고
  - 중･고속 디젤 엔진, 평형수 처리 시스템, 갑판 기계 등 육성
  - 해양플랜트 관련 설비 강화

3. 산업구조 조정
  - 신설 및 증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금융기관 신용지원 금지
  -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국제경쟁력 및 산업집중도 제고

4. 수요구조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 노후 선박 폐선, 해양플랜트 적극 개발
  - LNG선 제조 능력 향상 

5. 세계 시장점유율 제고 및 대외 신규시장 적극 개척
  - 해외 R&D 센터 설립 지원
  - 해양플랜트 개발･설계분야 인재 적극 유치

6. 민간과 군수분야 융합 발전 추진
  - 민간 및 군수 선박의 통합설계 및 제조기술 관련 합작 개발사업 추진

7. 기업관리 강화
  - 조선소 내부 조직개편 추진 및 원재료 절감 기술 적극 도입

지

원

정

책

1. 노후 선박의 조기 폐선 및 교체 장려
  - ’15년말까지 노후 운송선박 등 사전 폐기 신청, 교체 지원 

2. 금융기관 지원 서비스 마련
  - 핵심 기업의 선박, 해양 플랜트 수출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극 지원
  - 선주가 엔진, 크랭크축 등 구매 시 금융서비스 적극 지원
  - 수출신용보험을 통한 선박수출 장려

3. 기술혁신 강화
  - 기술혁신 투자 확대,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 연구 확대

자료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정부부처연합(’13.1), 중국 국무원(’13.7),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재구성



23

조선산업의 최근 이슈점검과 중･단기 전망

<부표 2> 세계 주요 조선소 현황
(단위 : 천CGT)

순
위 조선소명 국가 연간

생산능력
’13년 
건조량

’13년말
수주잔량

주요
건조선종

1 현대중공업
(울산) 한국 3,840 1,933 6,368 LNG선,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2 대우조선해양
(거제) 한국 3,094 2,120 6,027 LNG선,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3 삼성중공업
(거제) 한국 2,972 2,340 5,637 LNG선,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4 현대미포조선
(울산) 한국 1,557 1,309 4,214 탱커선

5 현대삼호중공업
(목포) 한국 1,745 1,493 3,077 탱커선, 컨테이너선

6 STX조선해양
(진해) 한국 1,238 819 2,250 벌크선, 탱커선

7 Hudong Zhonghua
(Shanghai) 중국 646 337 2,212 LNG선, 컨테이너선

8 Jiangsu New YZJ
(Jingjiang) 중국 700 668 2,186 컨테이너선, 벌크선

9 Shanghai Waigaoqiao
(Shanghai) 중국 796 581 2,179 벌크선, 탱커선

10 Dalian Shipbldg.
(Dalian) 중국 1,131 701 2,104 벌크선, 탱커선

11 Jiangsu Rongsheng
(Nantong) 중국 631 345 1,947 벌크선, 탱커선

12 한진중공업 필리핀조선소
(Subic Bay) 필리핀 517 241 1,685 컨테이너선, LPG선

13 Oshima S.B.
(Oshima) 일본 656 620 1,662 벌크선

14 Zhejiang Yangfan
(Zhoushan) 중국 328 251 1,322 벌크선, 컨테이너선

15 STX Dalian
(Dalian) 중국 830 178 1,284 컨테이너선, 벌크선

16 Chengxi Shipyd.
(Jiangyin) 중국 343 242 1,258 벌크선

17 Mitsubishi H.I.
(Nagasaki) 일본 673 201 1,195 LNG선, 크루즈선

18 Japan Marine
United (Tsu) 일본 377 377 1,186 벌크선

19 SPP조선 
(사천) 한국 408 408 1,071 탱커선

20 Meyer Werft
(Papenburg) 독일 372 229 1,055 크루즈선

주　 : 1) 순위는 ’13.12월말 수주잔량 기준임

2) 한진중공업(영도조선소)의 연간생산능력은 622천CGT이며 수주잔량은 266천CGT(85위)

자료 : Clarkson


